
평가원이 최근 현대시에서 출제하는 지문들의 양상을 
보면 쉬운 듯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? .

쉽게 말해 주제를 찾기 힘든 현대시가 대부분.

이 경우는

나라면1. 

기억하자.

나라면 왜 저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. 

하늘과 돌멩이를 보면,

그냥 자연 묘사로만 보이지 별 생각 정서가 보이, , 
질 않는다 뭐지... ?

싶어서 보면 아 관점을 달리하겠다는 의도구나, ! ! 

비슷한 현대시는?

앞으로 볼 우포늪 왁새 역시

나의 상상 우포늪 왁새 소리꾼에 대한 – – 

휴전선  분단 조국과 대비되는 자연- 

超格差



현대시 이 지문은 꼭 보고 가자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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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엽 지폐 

 ?

문학적 관습

철학X

언어논리X

보살핌 가능 

 

신유형 

업힘 보살핌 대상: 

의지  O

 

=
허무함 +

부정적 인식

상황

자연물 인공물

장면묘사

음울

특이함

전쟁 나라망함. 

정서

시간

묘사 

특이한  

전개방식 

 반대인식

 반대인식

주제 

도시. 문물 비판

통념: 담쟁이덩굴 스스로 성장 주제 : 업혀: 보살핌 받는 존재

어색하게

낯설게 하기

자유 부자유 극복의지X . 

의지 의지X O→ 

돌멩이 하늘 가까움+ 

자연물 묘사

특이한 인식+ 

묘사 

낯설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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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올로  

호올로 고독한  . 

시선이전


